B4445   자랑스러운 태권도 유단자 소년


17-06-28a

최근에 저는 자랑스러운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 소년은 열다섯살의 건강한 소년인데 태권도 사범의 아들인 그는 태권도가 3단입니다.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소년은 자기가 태권도 유단자임을 전혀 나타내지 않으면서 근면하게 학교에 다녔습니다. 아직 영어의 구사력도 완전하지 못했을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. 오랜지 카운티의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. 체격이 큰 한 백인 학생이 이아이를 무시했는데 그 백인 학생은 백인우월 사상이 강한 아이이었던 것 같습니다. 


별로 친하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아시아계 학생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지만 위에 말씀을 드린 태권도 유단자 학생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. 하루는 체육시간이 끝나고 락커룸에서 운동복을 달아 입고 있었을 때 그 백인 학생이 처다보지도 않고 있던 유단자 학생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. 기대하지 않던 한국학생은 심한 타박상을 얼굴에 입었습니다. 순간적으로 그 백인학생을 반쯤 죽여놓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솟아났습니다. 그렇지만 어린 학생의 마음에는 언제나 사범인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훈시가 먼저 떠 올랐습니다. 최후의 순간까지 태권도를  타인에게 사용하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. 그 소년은 이를 악물고 상처가 난 얼굴을 감싸고 귀가를 했습니다. 보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런 이야기를 그 소년의 부모로부터 듣고 저 자신이 속에서 끓는 울분을 참기 어려웠습니다.


그 소년의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을 만나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교감만 만났다고 합니다. 교감은 이 사건을 덮어두려는 노력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폭력을 한 학생에게 5일 간의 정학처분을 내렸다고 말하면서 더이상 문제가 획대되지 않게 하려는 인상이었습니다. 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날에 그 부모는 통역을 앞세우고 교장도 만났고 교육 위원회에도 보고를 올렸다고 했습니다. 의사로부터 진단서도 작성 했습니다.  보복을 하려는 아들을 달래면서 그 소년의 부모는 나름대로 사건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학교 당국이 가해자의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고 가해자나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아무런 사과의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.


그 소년의 보모에게 아들의 보복을 말리라고 권고를 하면서도 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울분을 참기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. 만일에 그 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면 가해자는 크게 다칠 것은 뻔합니다. 그리고 한인 소년이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비록 보복이라고 하더라도 태권도 유단자가 무술 훈련을 받지 못한 타인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유단자는 무기를 사용 것 같은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. 한사람의 소년이 태권도를 사용하여 백인학생에게 심한 상처를 입힌다면 그 유단자 학생은 학교에서는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전파하는 모든 한인사범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. 한국식 태권도를 일반 사회에서 존경하는 이유는 위의 피해 학생이 보인 바와 같이 언제나 겸손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다는 불문율 때문일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어린 나이에 잘 참아준 소년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. 그렇지만 인종혐오 범죄가 분명한 이번 사건을 죄시할 수는 없습니다. 저 자신이라도 나서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로부터 심심한 사과를 얻어낼 뿐만 아니라 치료비정도는 반드시 부담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그 가해자는 딴 데를 보고 있던 한인소년에게 인종을 모욕하는 상소리를 하면서 폭행을 가했다고 하니 그런 행위를 더욱 관과하기가 어렵습니다.  범 동포 차원에서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하겠지만  우리 소년이 힘이 없어서 보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야 하겠습니다.  끝

